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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속 뛰고 달리느라 주님의 계시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소통과 교통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고 주님

과 제가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싶으니 말씀을 받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를 드

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계시를 받는 것만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 성자 주님의 말씀 *

‘몸으로 하는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내 말을 받음으로 계시를 받음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몸이 되어 

나와 선생의 손발이 되어서 행하여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뜻을 위해 나를 위해 

대신 살아 줌으로 

나와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소통, 교통은 

나 성자로 인해 가능한 것이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며 

너의 뜻, 주관, 너의 자체 생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대로 행함,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해 주는 

진정한 나의 몸이 되는 소통, 교통을 이루는 

나의 신부들이 되어 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내 영의 몸이 너의 영을 쓰고 

너의 육을 통해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 성자와 선생이 원하는 소통이다. 

나와 선생의 육신 된 자, 

선생과 매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자 선생의 삶을 사는 자니 

선생과 소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생과 나와 함께 살며 나의 육이 되어 

나와 선생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가 아니겠느냐. 



나의 말을 받고 내 심정을 받는 

소통과 교통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내 몸이 되고 선생의 몸이 되어 사는, 

몸으로 이루는 소통, 교통을 

섭리사 전체가 이루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육신 휴거를 이루는 자의 삶이며 

영적 휴거를 이루는 자의 삶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신부가 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온전하고 완전한 삶이며 

흠 없고 완벽한 나의 신부의 모습이로구나. 

나와의 영적 소통 이루어 그 영적 소통으로 

네 영, 혼, 육 완벽하게 나와 소통 이루는 

섭리 전체 나의 신부들이 되길 원한다. 

소통이란 쌍방향의 소통이며 

나는 이미 너희를 향해 소통하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향해 주파수를 맞추어 

나에게 나아오면 된다. 

선생은 지금 선생의 몸이 되어 

선생의 육신 되어 사는 자들과 몸 소통 이루고 있다. 

이제는 신부를 완성하는 때이니 

말이 아닌 행실로 신부의 삶을 사는 자를 찾고 

그런 자와 함께 살고 있노라. 

이미 휴거를 이룬 자들은 

나와 선생과 함께 살고 있다. 

그 삶을 함께 살고 누리며 

인생 전체가 선생, 나 성자와 일체 되어 

일체 된 삶을 살고 있다. 

선생처럼 매일 몸부림의 

희생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구나. 

사랑하는 신부들아, 

소통과 교통, 영적으로 소통 이루어 

육적으로 나와 깊은 소통 이루어 

나와 선생의 육신이 되어 

내 삶을 살아 다오. 

생명을 위해 이 역사를 위해 

나와 선생을 위해 살아 다오.



선생의 삶을 보아라. 

나와 깊은 대화하여 

나와 영적으로 온전하게 일체 된 후에 

나의 몸 되어 나의 뜻을 이루는 데 

그의 한평생 일생을 바치지 않았느냐. 

그의 삶이 나와 소통, 교통의 삶이니 

그의 삶 보며 

나와의 소통, 교통의 삶을 배워라.

나의 말을 받는 자들만 

나와 소통하고 교통하는 자들이 아니다. 

감동, 감화를 받고 행하는 자들 또한 

나의 뜻을 받아 

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니 

너희들 또한 나의 뜻을 이루느라 

수고가 많구나. 

힘내서 더욱더 나와 소통하고 교통하자. 

나의 몸 되어 나의 뜻을 

더욱더 깊고 높게 차원 높게 이루어 

7만 선교 이루어 다오. 

7만 선교 이루는 것이 바로 

신부의 삶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나와 소통하고 사랑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통하는 신부들아, 

너희들의 소통을 발판 삼아 

나의 몸 소통 이루어라. 

그것이 바로 나의 육신이 되는 길. 

나의 양떼를 치는 것이며 

나의 생명들을 먹이는 길이다. 

7만 선교에 모든 것을 바치고 뛰어들 수 있는 자들은 

나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 

나의 몸이 된 자들이다. 

그러니 나와의 소통 이루어 

나의 온전한 신부들 7만을 만들어 주어라.

소통과 교통, 대 작품 설교에 대한 

나 성자의 깊은 뜻과 

나의 심정을 밝히 일렀으니 깨닫고 

나와 몸 소통, 나와 몸 교통 이루는 

섭리사 모든 신부들 되길 원한다. 


